
   
㈜더네이쳐홀딩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상반기 매출 작년 대비 46% 성장 기록  - 코로나19발 업계 불황 속에도 올 상반기 매출 987억, 영업 이익 165억 돌파 - 언택트 소비 확대에 온라인 유통 채널 다각화로 매출 상승 견인 - 홍콩·대만 이어 연내 북미·유럽 등 해외 진출로 하반기 신장세도 기대  
  

  (2020년 8월 13일, 서울) 토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더네이쳐홀딩스 대표 박영준)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487억 원을 넘기며 상반기 매출 987억 원, 영업 이익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상반기 패션 업계 전체가 위축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70% 신장해 더욱 눈길을 끈다. 특히 올 상반기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인 품목은 신발과 백팩으로 작년 대비 신발 163%, 백팩 114% 상승했다. 여기에 친환경 소재 활용과 다양한 컬러 및 프린트 디자인을 적용한 맨투맨과 카라 티셔츠 매출도 전년 대비 각각 81%, 98% 신장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의 꾸준한 성장세는 빠르게 변하는 MZ세대 소비자와 유통 트렌드를 앞서 분석하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개척해 나간 전략이 주효했다. 올 상반기 온라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63.6% 성장했다.  지난 4월부터 브랜드 모델 정혁과 함께 ‘네이버 셀렉티브’, ‘카카오톡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 정보부터 올여름 패션 트렌드, 스타일링 팁까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카카오톡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조회 수 44만, 접속자 수 38만을 기록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해 한 달 만에 '브랜드 의류' 카테고리에서 상위 인기 제품 5개 안에 이름을 올리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 올 상반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캠핑이 주목받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신제품 텐트 '캐빈하우스'를 판매, 20일간 22440%의 높은 목표 달성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오프라인 매출 증가세 역시 이어지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의 상반기 오프라인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비 21%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기피 심리가 패션 업계 오프라인 매장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점포별 방문 고객 연령대와 구매 패턴 분석을 통해 각 매장 특성에 맞춰 재고 회전을 달리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한 것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더네이쳐홀딩스는 작년 하반기 홍콩과 대만 진출에 이어 최근 ‘미국과 캐나다, 유럽 내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제품 공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연내 북미·유럽권에 진출, 글로벌 시장 내 영역을 더욱 확대하며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해외 어패럴 사업 진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브랜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디지털 기기 소통에 익숙한 MZ 세대 소비자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언택트 소비의 편의성을 체감하면서 디지털 판매 채널 강화 전략이 매출 상승으로 이끌었다”라며 “하반기에 플리스, 다운 자켓에 집중한 적극적인 마케팅 프로모션과 해외 진출을 통해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성장세 유지 및 ㈜더네이쳐홀딩스 연 매출 3,500억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